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가요?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찬호 블랙피쉬

나는 자존감을 자아 존중감이라는 사전적 뜻에서 한걸음 나아가 ' 자신감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다. 
'자신감이 없어도'라는 표현을 한 것은 자존감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유지하고, 되살리는 대상으로 보려는 습관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나락으로 떨어져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뜬금없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자존감 교육보다 실패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라면 자존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명확한 방법은 우리가 자존감을 잃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거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고래 여은주 달과6펜스 서머싯 모음 민음사
우린 서로 모르고 있긴 했겠지만 결국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름다움 말입니다
그 열정이 그사람을 이리저리 휘몰고 다녔으니까요 그를 신령한 향수에 사로잡힌 영원한 순례자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서울동부지부 웃는책 김자영 내가 알던 사람 샌디프 자우하루 글항아리 영혼은 나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당신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 몸속을 순환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처럼.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울산경주지부 다울림작은도서관 박정자 상자밖에 있는 사람 :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솔루션아빈저연구소 위즈덤아카데미 자기기만에서 빠져 상자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상자밖으로 나와야 한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울산경주지부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하현숙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어크로스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상황이 책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적대적으로 갈라서고 등 돌리는 틈으로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던 프레임을 생각하게 한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인천지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유영란 폭주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동녘 우리 사회는 분명 남성의 폭력과 가해, 격노, 괴롭힘을 제어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그런 지점에서 해로운 남성성들이 폭주한다고 말할 수있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제주지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다산책방
작은 친절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처럼 사소한 것들(친절, 배려, 작은선택, 인간다운 행동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린 뭘 할수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10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독서동아리가 읽는 책>호남지부 삼성동어린이도서관 최민정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었다박홍규 인물과 사상사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다. 사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리고 변화시키려는 행동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우루과이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다. 별 5개를 책에 달아 놓았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서울동부지부 슈필라움작은도서관 정정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하연 책읽는 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슬퍼할 사람들을 위해, 무너질 것 같아..... 난 웃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 보림출판사 꽃을 사랑하는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이어령의 말 이어령 세계사

거시기 머시기
한쪽은 암시하고 다른쪽은 짐작한다 
'거시기 와 머시기' 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집단기억에
접속하는 ID이고 비번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숲도서관 심혜영 아들을 잘 키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이진혁 웨일북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연하계 화가나지만, 감정에 메타인지가 생기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도 무턱대고 화내는 일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숲도서관 조치영 알프레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 스타북스 한사람의 과거가 그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